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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마트농업의 전개와 시사점

구자춘*·최진용**3)

1. 추진 배경

최근 일본의 농업 법률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위기에 처한 농업에 변화를 일으킬 모

멘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법인화와 기업 진출이 확대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농업 총생산액은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

등했으나, 가족농 감소, 휴경지 확대, 노동력 부족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MAFF, 

2023a).

일본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고령화다. 2022년 기준 전업농1)의 평균 연령은 68.4

세이며, 이 중 70세 이상이 58.7%를 차지한다. 전체의 약 70%가 65세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어, 사실상 고령층에 의존하는 구조다. 농업 경영체 수 역시 2010년 167만 개에서 2022

년 97만 개로 크게 줄었다(MAFF, 2022a). 장기적으로는 2020년 약 136만 명이던 전업농

가가 2050년에는 3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된다(農業協同組合新

聞, 2024).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일본 농업의 생산체계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

조적 위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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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에 발간한 「노지 원예농업의 스마트화 실태와 과제」의 ‘일본의 스마트농업’ 부분을 기초로 
하되,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재구성한 것임. 30년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거대언어모형)을 
활용해 자료를 검색·분석하였으며,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용의 진위를 확보하기 위해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음.

1) 한국의 전업농은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 비중이 50%이상인 농가를 의미하지만, 일본의 전업농 기준은 농업을 주된 직업으로 삼거
나 연간 15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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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농업경영체 및 전업 농가 추이

자료: MAFF(2022a), https://www.maff.go.jp/j/wpaper/w_maff/r4/r4_h/trend/part1/chap3/c3_2_00.html

여기에 기후위기가 농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Sugiyama & Bateman 

(2024)은 로이터 보도를 통해 2022년 여름 7월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농업·어업 종사

자가 877명으로 6월 대비 5배에 달했으며, 같은 해 농부 29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겹치면서 위험은 배가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 폭염은 벼의 등숙률을 떨어뜨려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가격에도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MAFF(2023b)는 고온과 가뭄으로 2022년 쌀과 밀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Neo(2024)는 FoodNavigator-Asia에서 농림수산성 자료를 인용해 

과수 피해를 소개했다. 사과는 약 30%, 포도는 약 20%가 착색 불량이나 지연을 겪었고, 온

주 감귤은 일소 피해로 약 30%가 낙과했다. 토마토와 딸기는 약 40%가 개화·결실 불량으

로 수확량이 줄었으며, 우유도 약 10%가 생산량과 성분에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기후위

기는 노동과 작물 모두를 압박하며, 일본 농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일본은 2024년, 1999년 제정 이후 25년 만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였다. 

MAFF(2025a)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의의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 개개인의 식료 안전 보장, 둘째,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료 시스템 구축,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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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의 농업 생산과 농촌 공동체 유지, 넷째, 식료 시스템의 정립과 관계자 역할

의 명확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스마트농업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농업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도 안정적으

로 식료를 공급해야 한다(少ない人数でも安定的に食料供給を確保していく必要)”는 과

제가 부상하면서, 기본법은 스마트 기술 도입, 신품종 개발, 농업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제도

적으로 명시했다. 제30조는 “스마트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 방식의 

도입 촉진”을 신설했고, 제38조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개발·보급의 신속화 및 식료 시스

템 전체의 디지털화”를 규정했다.

이 법에서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작업 효율화를 넘어,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제고, 환경

부하 저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농업 모델로 구상되었다. 아울러 리스·위탁 서비스, 

데이터 분석 지원 등 서비스 사업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가족농과 소규모 농업자

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Society 5.0’ 구상(内閣府, 2016)과도 긴밀히 맞

닿아 있다. Society 5.0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를 사회 전반에 

융합해 경제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스마트농업은 이를 

농업·농촌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본고는 일본의 스마트농업 전개 과정과 최근 법·정책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농업 재편

을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일본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근접

성과 환경적 유사성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 가족농 중심의 구조, 낮은 식량

자급률,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성 등에서 우리와 유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일본의 경험은 우리 스마트농업 정책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 더욱

이 우리나라도 2025년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전환에 나선 

만큼, 일본의 경험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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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 과정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스마트농업은 단기간에 완성된 정책이 아니다. 약 30년에 걸

쳐 단계적으로 진화해온 과정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24년 개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이 스마트농업을 노동력 감소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명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

한 장기적 축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국제적으로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개념이 확립되던 시기

부터 이를 적극 도입해 연구와 실험을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대학·연구소·기업이 주도

하는 개별 프로젝트와 함께, 소규모 농가를 포괄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확산 모델을 모

색했다. 이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데이터 상호운용성 강화와 국가 농업 데이터 플랫

폼인 와그리(WAGRI, Wide-area Agricultural data Grid for Research and Innovation, 

農業データ連携基盤)를 구축하며 체계를 고도화했다. 2019년부터는 전국적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했고, 2024년에는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을 제정해 안정

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2.1. 도입기: 정밀농업의 개념 수용과 실험(1990년대)

일본의 스마트농업은 1990년대 정밀농업 도입에서 출발했다. 정밀농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Stafford(1996)는 이를 “작물의 요구에 따라 경작지 내 국지적 단위에서 투입 

자원을 조절·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했고, Pierce & Nowak(1999)은 “농업 생산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간적·시간적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목적은 작물 생산성 향상과 환경 질 개선에 있다”고 정의했다.

정밀농업의 공식 정의는 2019년 7월 국제정밀농업학회(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cision Agriculture)에서 채택되었다. 2024년 현재 ISPA는 정밀농업을 “시간적·공

간적·개체별 식물 및 동물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고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추정된 

변동성을 고려한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리 전략”으로 정의한다. 이어 “자원 이용 효

율성, 생산성, 품질, 수익성, 그리고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Toriyama(2020)는 일본에서 정밀 농업 연구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010

년대 이후 농업 기계와 센서 기술의 발달로 확산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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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 정밀농업은 위성항법(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기반 농기계, 센서, 

무인 항공기(드론)를 활용해 토양 수분, 비료 필요량, 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분석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후반 Yamaha의 R-MAX 무

인 헬리콥터가 농약 살포에 활용되면서 정밀 방제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Yamaha Motor 

Co., Ltd., n.d.). 이어 2010년대에는 DJI의 Agras MG-1 드론이 도입되어 방제 작업이 한

층 정밀해졌고(DJI, 2015), Kubota는 2015년 RTK-GNSS(Real-Time Kinematic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술을 적용한 자동조향 트랙터(M7 시리즈)를 상용화해 경

운 작업의 정밀도를 크게 높였다(Iida, 2020).

정밀농업 도입의 의의는 단순한 기계화·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이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정착시킨 데 있다(Nagasaki et al., 2019). 

일본의 대규모 농가는 정밀농업을 통해 투입 자원을 절감하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

에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정부가 소규모 농가까지 포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확산 모델과 데이터 상호운용성 정책, 나아가 국가 플랫폼 와그리(WAGRI)

로 이어지는 후속 전략을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다(MAFF, 2024). 현재도 정밀농업은 일본 

스마트농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요소로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

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있다.

2.2. 확산 준비기: 커뮤니티 중심으로의 전환(2000~2010년대 초)

일본의 스마트 농업은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도입 초기

에는 주로 고가의 장비를 중심으로 대규모 농가에 보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중소규모 

농가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 특히 구릉 산간 지역의 농가들은 지리적 불리함과 낮

은 수익성 때문에 기술 도입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Iba & Lilavanichakul, 2023; APO- 

Tokyo, 202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가들이 협력하여 흩어져 있는 농지를 공동으

로 관리하는 공동체 기반 영농 모델이 주목받았다(Takahashi et al., 2022). 이 모델의 핵

심은 SFT 도입으로 절감된 노동력을 다른 사업에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다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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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상쇄하는 것이다(Iba & Lilavanichakul, 2023). Takahashi 

et al.(2022)도 농지 개량 사업이나 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곳일수록 이러한 

집단적 농지 이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ubota는 스마트농업 실증 과정에서 ‘공유’를 핵심 원리로 삼고 있다. 쿠보타 인큐베이

션 팜(Kubota Incubation Farm, KIF)은 다양한 재배 조건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상호 공

유하며, 일반 농장에서 실험하기 어려운 방식까지 시도해 효율적인 솔루션 개발을 촉진한

다. 또한 쿠보타 팜(Kubota Farm)은 전국 거점에서 저비용·노동력 절감·정밀농업 관련 정

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협력해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며, 가치사슬 전체가 참여

하는 ‘애그리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쿠보타는 연구개발에서 현장 적용까지 데

이터·정보·서비스 공유를 통해 농업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앞당기고 있다

(Kubota Corporation, n.d.).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 장비 공유와 공동 실증은 소규모·중

규모 농가에게 정밀농업 기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커뮤니티 기반 정밀농업은 단순한 장비 공유를 넘어, 농가 간 학습과 경험 교류,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형성으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로서는 확보하기 어려

운 정보와 통찰을 공동체 차원에서 축적할 수 있었고, 지역 전체의 생산성과 회복력도 함

께 강화되었다.

2.3. 플랫폼 구축기: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WAGRI(2014~2018년)2)

정밀농업이 확산되면서 일본 농업 현장에서는 농기계, 센서, 정보 시스템마다 데이터 형

식이 달라 상호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소규모 농가는 특정 제조사의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스마트농업 확산의 주요 병목 요인

으로 지적되었다(MAFF, 2025b).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WAGRI 플랫폼을 구축해 센싱 데이터, 작업 이력, 장

비 작동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의 교환과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WAGRI

는 농림수산성(MAFF)이 개발을 주도하고,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가 운영을 담당

하며 2019년부터 본격 가동되었다. 이름은 ‘WA(和, 조화)’와 ‘AGRI’를 결합한 것으로, 공

2) MAFF(2025b)의 Agricultural data collaboration platform WAGRI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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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플랫폼이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이자, 커뮤니티 간 조화를 촉진하는 

장치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다.

<그림 2> WAGRI 개념도

자료: MAFF(2025b) https://www.maff.go.jp/e/policies/tech_res/smaagri/PDF/WAGRI_20250210.pdf

WAGRI는 기상, 토양, 작황, 유통, 시장 등 농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

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공적 데이터 인프라로 설계되었

다. 과거에는 앱 개발자가 각각의 기초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해야 했지만, WAGRI가 표준

화된 기반을 제공하면서 비용은 줄고 데이터 연계는 훨씬 쉬워졌다. 농업인과 단체는 

WAGRI를 통해 기상·토양·작황 데이터, 드론과 센서 정보, 생산·유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지자체·연구기관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와 앱을 개발해 현장에 제

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농지, 기상, 토양, 시장 정보 

등)과,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예측·진단형(생육 예측, 수확 예측, 병해충 진단 등)으로 구분

된다. 2024년 기준으로 총 186개 API가 개방되어 있다. 

대표적 활용 사례로는 생육 예측 API와 수확 예측 API가 있다. 생육 예측 프로그램은 토

마토, 딸기, 오이, 상추, 멜론, 양배추, 당근, 파프리카 등 원예작물의 생육 단계를 높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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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로 산출한다. 수확 예측 모델은 기상, 일장, 개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확 시기를 계산

해 출하 조정과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민간 서비스도 이를 현장에 접목하고 있다. 예컨대 

FarmChat은 병해충 이미지 진단과 시장 가격 데이터를 연계해 농가의 출하시기와 방제 

결정을 지원한다. AgriLook은 위성·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생육 단계별 정밀 시비·방제 관

리를 가능하게 하며, OPTiM Corp.의 Agri Recommend는 생육 예측과 토양 지도 연계를 

통해 농작업 시기와 시비량을 최적화하여 실제 수확량 증대 효과를 입증했다.

<그림 3> FarmChat 사례

자료: MAFF(2025b) https://www.maff.go.jp/e/policies/tech_res/smaagri/PDF/WAGRI_20250210.pdf

물론 WAGRI에는 한계도 있다. 일부 데이터는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현장 실용성

이 낮고, 표준화가 미비한 경우도 있다. 또한 API 활용에는 일정 수준의 IT 역량과 인프라

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가 직접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구자춘 외,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WAGRI는 일본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공공 데이터의 신뢰성과 민간 서비스의 혁신성을 결합한 이 플랫폼은 향후 스마

트 푸드체인이나 타 산업과의 연계 등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잠재력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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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검증·실증기: 전국 스마트농업 시범사업(2019~2023년)

일본 정부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초기에는 69개 지역에서 시작되었으

나, 매년 범위를 넓혀 2023년까지 누적 217개 지역에서 실증이 이루어졌다(MAFF, 2024). 

이 사업은 공공 보조금을 기반으로 농민, 기술 제공업체,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자동화 농

기계, 드론, 환경 센서, 정밀 관개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목표는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었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다양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2019년 중간 평가에 따르면, 수도작 분

야에서 로봇 트랙터, 자동 물관리 시스템, 드론 농약 살포 등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한 결

과 노동 시간이 기존 대비 12~44% 단축되었으며, 노동 강도 완화 효과도 나타났다(MAFF, 

2020). 자동화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원격 제어를 통해 작업 시간을 평균 80% 절감했을 

뿐 아니라, 냉해와 고온 피해 예방에도 기여했다. 자동조향 이앙기는 작업 시간을 평균 

18% 줄였고, 여성과 신규 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해 청년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되었다. 구

체적 사례로, 홋카이도 신토쓰카와 정의 시로이시 농원은 자율주행 트랙터와 드론 방제를 

도입해 10a당 노동 시간을 약 7.24시간에서 5.40시간으로 25% 단축했으며, 품질 균일화

와 함께 판매액이 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Minorasu, 2021; MAFF, 2024). 시설원

예 분야에서도 피망 재배에 환경 제어 장치를 도입한 결과 21%의 증수 효과가 보고되었다

(日本政策金融公庫, 2021). 

그러나 성과에는 지역, 작물, 농가 유형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고가 장비와 유지비 부담

으로 인해, 보조금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시범사업은 농업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비용 구조와 제도

적 지원 없이는 확산이 어렵다는 점도 드러냈다. 특히 중소농가는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과 인프라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기술 이해도 격차와 초기 투자비 역시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지적되었다(長谷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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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농업 실증사업 주요 사례

JA 푸즈 미야자키
(미야자키현 사이토시)

가고시마 호리구치 제차
(가고시마현 시부시시)

미나미다이토 주식회사
(오키나와현 미나미다이토손)

시금치, 양배추, 당근 녹차 사탕수수

드론, 자동 수확기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
을 절감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의 데이
터를 수집·활용함으로써 가공 및 사업용 
채소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본 농업협동조합(JA) 조직은 스마트농
업 기계를 소유하고, 계약 농가가 수확 및 
기타 작업을 위탁함으로써 초기 투자 부
담을 줄이고 수익을 증가시킴.

토양 수분과 공기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물을 뿌리고 멈추는 장치를 도입하고, 찻
잎을 따기 위한 로봇식 차밭 관리 기계를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작업 효율
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생산부터 배송까지의 정보를 통합
적으로 관리하여 시각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숙련된 작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외딴 섬 
지역에서 자동조향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숙련 작업자도 고정밀도로 식재 및 수
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생육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밀 관개를 통해 귀중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확량을 확보하
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환경 센서를 활용한 적정 시비 정보 중앙관리 시스템 자동 정밀 관개

자료: MAFF(2024), 구자춘 외(2024).
주: 구자춘 외(2024)가 MAFF(20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을 재인용함.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다층적 협력 구조와 공

적 지원이 결합된 제도적 실험장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민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는 기술 제공업체에 즉시 전달되어 개선으로 이어졌고, 공공기관은 농민과 기업 간의 

조정을 지원하며 원활한 소통을 매개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현장 맞춤형 기술 적용과 

실시간 문제 해결이 가능했으며, 농가가 기술 도입 초기에 직면하는 비용과 학습 장벽도 

완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일본이 기술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전국 확산을 위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핵심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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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제도적 기반 마련기: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2024년~)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초기 투

자 부담,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중소농가의 접근성 부족은 여전히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지

적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농업의 지속적 디지털 전

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6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기술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같은 해 6월 

21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스마트농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명문화한 

근거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MAFF(2025c)의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 제1조(목적)는 기본 취지를 “농업 인

력 감소, 고령화, ICT 기술 발전, 소비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스마트농업 기술’

은 드론·로봇, IoT, AI 기반 장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농작업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가

능하게 하는 일체의 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은 스마트농업을 단순한 기계 도입 차원

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 방식 전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법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이중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첫째는 농업인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 계획을 제출하는 「생산방식 혁신 실행계획」, 둘째

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공급 실행계획」

이다. 이 두 계획이 인증되면 신청자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농가와 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특별 감가상각이나 등록 면허

세 경감과 같은 세제 우대,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한 장기 저리 융자, 드론 비행 허가나 농

지 통합과 관련된 행정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의 

연구 시설을 활용하거나 전문가 파견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방 5G 및 위성통신 인프라 

확충, ICT 기반 데이터 협업 플랫폼 강화 등 인프라 보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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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의 지향점

자료: MAFF. (2025c), https://www.maff.go.jp/j/kanbo/smart/attach/pdf/houritsu-141.pdf

이 법은 또한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 서비스 사업자’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들은 

농작업 위탁, 기계·설비 제공, 인력 공급,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통해 농가가 장비를 직

접 구입하지 않고도 스마트농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법의 의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비 구매 중심에서 서비스 활용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가능하게 했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를 법적으로 확립해 데이터와 기술을 연

계한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나아가 스마트농업을 단기 시범사업이나 개별 지원 정

책의 수준을 넘어, 농업 구조 개혁의 장기 전략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2.6. 소결

이상과 같이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은 약 30년에 걸친 전개 과정을 거치며 다음과 같

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단계적 축적이다. 1990년대 정밀농업 도입, 2000년대 커뮤니티 기반 확산, 2010

년대 WAGRI 구축, 2019년 이후 전국 시범사업, 2024년 스마트농업 촉진법 제정까지 이

어진 흐름은 장기간의 정책 실험과 학습을 통해 제도화에 도달한 과정이었다.

둘째, 공공–민간–연구 협력 구조이다. 농림수산성이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NARO·대

학·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며, 농업협동조합과 지역 커뮤니티가 현장에서 이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삼각 협력은 일본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

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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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데이터 기반 관리와 상호운용성 확보이다. WAGRI를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공

유·연계가 추진되면서, 민간 서비스와 앱이 공공 플랫폼을 토대로 자유롭게 개발·확산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기계 도입이 아니라 농업 경영 자체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넷째, 현장 적합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실험이다. 2019년부터 추진된 전국 시범사업은 

자동화 장비와 센서를 도입해 지역별 농가 구조에 맞는 기술 효과를 실증했다. 농민의 피드

백을 즉시 반영하는 구조는 현장 적합성을 높였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도 이어졌다.

다섯째, 법제화와 제도적 정착이다.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해 2024년 「스마트

농업기술활용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장비 구매 중심에서 서비스 기반 이용으로의 

구조 전환과 공공–민간 데이터 생태계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요컨대,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은 단계적 축적–협력 구조–데이터 기반–현장 실증–법

제화라는 연속적 특징 속에서 진화해 왔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고령화·노동

력 부족·기후변화라는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에 대응해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3.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가 밟아야 할 여섯 단계: 三輪泰史의 제언

스마트농업은 이상의 정책적 지원만으로 확산되기 어렵다. 실제 농가가 도입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三輪泰史(2024)의 주장은 의미가 크

며, 본고는 그가 제시한 농가 실행 전략을 여섯 단계로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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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한 단계

자료: 三輪泰史(2024)의 주장을 저자가 재구성함. napkin.ai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첫째, 도입 목적의 명확화이다. 농가의 현 상황(수익성, 노동 효율, 품질 문제 등)을 점검

하고, 비용 절감·품질 향상·노동력 절감 중 무엇을 우선시할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

째, 작업계획 수립이다. 연간 작업 스케줄 속에서 어떤 공정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를 검

토하되, 기대 성과뿐 아니라 실패 가능성과 추가 부담까지 고려한 현실적 계획이 필요하다

고 본다. 셋째, 기술 활용 범위 설정이다. 자동 조향 트랙터, 드론, 수확 로봇 등은 농가 규

모와 작목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경영 조건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고 부분적·단

계적 도입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넷째, 이용 체제 검토이다. 농기계나 설비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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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할지, 임차·서비스 이용을 선택할지를 판단해야 하며, 지원금 활용과 수익성 시뮬레이

션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할 것을 권고한다. 다섯째, 실증 이해와 학습이다. 연구기

관·농업 지원센터·농업대학의 실증 결과를 참고하고, 지자체의 연수·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

해 기술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실제 도입이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전

문가 파견, 설치 지원, 유지관리 서비스 등 지원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교육과 학습 경로의 정착이 필수라고 보았다. 농업고등학

교·농업대학 정규 과정에 스마트농업을 포함하고, 지자체·협동조합·민간기업의 연수, 온

라인 교육, 체험형 학습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춘 실

습 중심 교육이 확충되어야 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강조한다.

아울러 기술 선택 시 “품질×작업×비용 대비 효과”라는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

한다. 초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술이라도 유지비·보험·관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작업지침과 매뉴얼을 참고해 개선이 필요한 공정을 먼저 확인하고, 복수 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 성숙도)과 BRL(Business Readiness 

Level, 비즈니스 성숙도) 지표를 활용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것을 권한다. 일반적

으로 TRL과 BRL이 6~7 이상이어야 안정적 실용화가 가능하며, 미비한 체계의 벤처 제품

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한다.

끝으로, 그는 스마트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유 경제 모델을 제안한다. 농기계 구

입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큰 현실에서, 개별 농가의 소유보다는 여러 농가가 장비·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농기계 리스·렌탈 사업자, 농협·지자체 

중심의 공동 이용 모델은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중소농가의 첨단 기술 활용을 가능하

게 한다고 본다.

종합하면, 三輪泰史(2024)의 제언은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차

원의 단계적 접근, 체계적 학습, 신중한 기술 선택, 네트워크 기반 리스크 관리, 공유 모델 

활용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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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에 주는 시사점

4.1.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정책은 2013년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출발해 스마트팜 혁

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어 데이

터 기반 솔루션 보급, 청년 창업 지원, 벤처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가 규모의 영세성, 농업인의 기술 활용 역량 부족, 초기 투자비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은 여전히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구자춘 외, 2024).

농림축산식품부(2025)는 2025년 1월 21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 

2029)」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24년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기후위기와 노동력 감소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방향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

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 기본계획은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생산단지와 가공·유통 등 전후방 산업을 집적화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 장기 임대

형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둘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청년 창업 보육을 강화한다. 셋째, K-스마트농업 기술·

모델 구축을 위해 농업용 드론·로봇 등 신기술 개발, 스마트온실·수직농장 표준모델 정립, 

에너지 효율화 기술 투자를 진행한다. 넷째,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 집중 육성, 

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 기자재·데이터 표준화 촉진,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한다.

정책 패러다임도 정부 주도의 보조·융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

력을 존중하는 생태계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스마트온실 도

입률을 35%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에도 약 20% 수준까지 확산시키며, 매출 100억 원 이

상 스마트농산업 선도기업을 120개 육성하고, 스마트팜 수출 규모를 9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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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 비전과 과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1192

4.1. 일본 경험이 말해주는 한국 스마트농업의 방향

일본의 경험은 스마트농업이 단순히 장비 보급만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실험과 제도적 축적 과정을 거쳐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제

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수립되어, 5개년 단위 목표와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스마트농업 정책을 개별 사업 차원에서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킨 첫 사례라는 점에서 평가

할 만하다. 그럼에도 일본 사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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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술·서비스 성숙 단계별 도입 경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은 클러스터·

시범단지를 통한 실증·보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TRL(기술 성숙도)과 BRL(비즈니스 성숙

도)에 따른 단계적 구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처럼 TRL 5 이하 기술은 공공 검증, 

TRL 6~7 기술은 농가 참여형 실증, TRL 8 이상 기술은 본격 확산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

이 효과적이다.

둘째, 공공–민간–연구 협력 구조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은민관합동 TF, 

중앙-지방-산업계 협업, 민간·타 산업 자원 활용,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지자체의 수요조사와 그룹화, 지역 농업협동조합(JA)의 공동 

이용과 리스, 기업의 설치와 데이터 서비스, 정부의 제도와 재정 지원 등 주체별 역할 분담

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경영 전환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농가의 데이터 활용

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과 표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실습 교육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WAGRI 

사례처럼 농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SOP(표준 운영 절차) 기반 작업 기록·분석과 연계

된 학습 체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농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현장 피드백 반영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시범사업은 농민의 의견이 기술 

개선과 제도 보완으로 즉각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한국 계획에서는 이러한 연결고

리가 뚜렷하지 않다. 실증단지·혁신밸리가 단순 실험장이 아니라 제도 설계로 이어지는 통

로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기반 전환과 공유 모델 확산이다. 기본계획은 임대형 스마트팜, 장기 융

자, 공동 이용 모델을 포함하지만, 일본처럼 ‘스마트농업 서비스 사업자’를 법적으로 명문

화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TRL 6~7 신기술은 개별 보급보다 리스·렌탈·공동 이용을 통한 

점진적 도입 후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교육·인력 양성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은 스마트농업 전문교육기

관 확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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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400명 수료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처럼 농업고·농대·지자체·민간기

업이 결합한 다층적 교육 경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일본의 경험은 단계적 축적–협력 구조–데이터 기반–현장 실증–서비스 전환–교

육 강화–장기 전략화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정책이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면,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가의 구체적 목표 달성

을 지원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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